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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유․석유제품 관세율 일제 인상
3월1일부터 3%로 인상 … 난방용 유류 개별소비세 인하도 사라져

3월1일부터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일제히 인상된다.

특히,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등유는 난방유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까지 사라지면서 리터당 무려 40

원 가량 상승할 전망이다.

기획재정부에 따르면, 정부는 3월1일 수입 물량부터 현재 2%인 원유, 휘발유, 등유, 경유, 중유에 대한 관세

율을 3%로, 현행 0%인 LPG(액화석유가스)는 1%로 각각 1%p 인상키로 했다.

이에 따라 휘발유와 등유, 경유 가격은 리터당 5원 가량, LPG도 리터당 3원 가량 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하게

된다.

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등유와 LPG프로판, 취사․난방용 LNG(액화천연가스) 등 난방용 유류에 대해 개별

소비세를 30% 인하했던 한시 조치를 2월28일로 종료한다.

여기에 3월1일부터는 개별소비세액의 15%인 교육세, 부가가치세 등도 환원되면서 등유는 리터당 34원, LPG

프로판은 ㎏당 7원, 취사․난방용 LNG는 ㎏당 2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.

특히, 개별소비세 환원과 관세 인상이 동시에 겹치는 난방용 등유가 대폭 상승할 전망이어서 서민들의 주거

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재배포 금지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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